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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분석 및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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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의 R&D투자액이 2010년도 이후 매년 증가함에 따라 R&D투자액의 절대적인 규모와 이로

인한 양적인 1차적 성과(논문 및 특허)는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2차

적 성과(기술사업화 성과)는 양적성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R&D투자규모는

2012년도 15조 9,727억원에 이어,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6조 8,744억원 규모로 정

부 재정지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R&D투자는 2012년도에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8위, GDP대비 R&D투자비중은 4.03%로 세계 2위 수준을 달성하였다. 반면에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인 특허의 경우, 특허 수로 본 생산성은 1.04(공공연구소의 특허생산성,

2010)로 미국 대학(0.26)이나 일본대학(0.40)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원천성이 높은 특허는 4.7%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료 등 질적인 수준은 미국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특허청, 2011). 또한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R&D성과의 확산 척도인 기술이전건수 및 기

술료 수입도 양적인 투자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의

74%가 이전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 KIAT, 2012).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공공 R&D 과정에 시장 및 고객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R&D의 목표도 개발 결과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R&D결과의 시

장 확산성과가 저조한 원인의 도출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장 중심적인 R&D기획의 확대,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의 확대, 기술금융의 확대, 협동연구의 확대, 기술사업화방식의 다양화, 기술사업

화 전문인력 및 조직의 확대,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정착, 기술이전 후속지원의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찬호 외, 2012; 이윤준, 2008; 정동덕 외, 2011; 황남구 외, 2010; 김병근 외, 2011; 서상혁,

2011; 최치호, 2011).

기술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이나 서비스 운영과정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개발 기술을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 실행단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시장확산단계까지

의 전주기와 각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은 제품․서비스의

산출과정에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적용함으로써 제품․공정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

의 노력은 또 다른 기술개발로 연결되는 연구개발 순환체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문제는 대부

분의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충

분한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반대로 기술의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의 경

우, 수요기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연구개발결과가 현장에 적용(공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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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 또는 상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이윤준, 2008). 기술을 매개로 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이러한 니즈의 차이를 채워주기 위

해 필요한 방법이 공공 R&D결과의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이전된 기술의 상용화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이다.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을 때, 기술사업화의 대상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

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경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중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계

약이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음, KIAT, 2011)를 의미하며,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

기관은 기술공급자로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서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투입자원, 기술이전 기업의 기술혁

신 역량 및 정책 제도적 환경 등을 기술사업화의 주요 성과요인으로 다루고 있다(이영덕, 2002;

박순철 외, 2011; 김병근 외, 2011). 그러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보면, 기술이전은 기술의 거래과

정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되는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초점을 맞춘 기술 마케팅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거래활동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기술수용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술공급자 관점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들과 비교함

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기술사업화

과정, 기술수용이론,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

공급자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도출된 요인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기술공급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마케팅 전략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공

공연구기관 시각에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기술사업화 과정 및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1) 기술사업화 과정에 관한 연구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란 개발된 기술이 잠재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른 조

직으로 이전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적용되어 생산․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

하는 용어이다. 기술사업화의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의미로 기술이전, 상용화,

실용화, 산업화, 기업화 등이 연구자나 적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박종복,

2008). 기술사업화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정혜순(2003)은 기술사업화 과정

을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영덕(1999)은 협의의 관점에서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

기술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제품의 제작, 출하 및 판매하는 전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박종복(2008)은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

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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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의 정의이다. 먼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술을 이용하

여 제품을 개발·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사업화의 전단계인 기술이전을 ‘기업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

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전주기 관

점에서, ‘연구 아이디어의 생성,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실행, 그리고 연구개발 된 기술이 다른

조직으로 이전되고, 이전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시장가치를 창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1) Jolly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사업화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은 Jolly(1997)가 제안한 5단계 4전이 이론(착상단계, 보육

단계, 실증단계, 촉진단계, 지속단계 등 5단계로 구성)이다. Jolly(1997)가 제안한 기술사업화 과정

은 기술개발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된 제품의 판매 활동까지 전 범위를 사업화의 시각에서 다루

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와 사업화 주체가 동일한 경우, 일반적인 사업화

과정은 사업아이템의 선정, 기술개발 및 시작품 제작, 시험 및 검사, 제품양산, 판매촉진 및 판매

활동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여인국, 2013).

(그림2)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과정

사업화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 및 아이디어 탐색,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 연구

개발의 타당성 검토, 기술개발 실행, 초기 상품화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박순철 외, 2010). 이외

에도 Cooper(2001), Bright(1970)등이 기술사업화 과정을 프로세스 별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 시각에서의 사업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에 있어 기술개발의 주체

와 사업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화의 핵심이 기술이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의

수요를 R&D기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과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기술이전

후 기업의 상용화 추진 활동에 대한 지원과정 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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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성공요인

기술사업화 성

공요인

Lester(1998)

최고경영자의 헌신, 조직구조 및 운영 특성, 매력적인 신제

품 개념, 적절한 벤처팀의 구성,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이영덕(2004)

경영자의 지원/의지, 사업화 자금조달 능력, 기술상용화 사

전경험, 기존기술(사업)과의 연계, 신기술 및 제품 보호, 신

제품 초기시장 보호

박순철, 양동

우(2010)

기술경영능력(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인력구성), 시장성

(산업부합성, 경쟁 제품의 위협), 사업화 가능성(생산설비

확보, 원재료 조달), 부가요소(투자배수, 사업화 기간)

주석정, 홍순

구, 박순형

(2010)

최종소비자의 요청과 판매를 고려한 기술개발, 완성도 높은

기술의 이전, 시장동향 파악, 지속적인 마케팅 자문

기술사업화 애

로 요인

김찬호, 고창

룡, 설성수

(2012)

기술이해 부족(제품화에 필요한 기술구성, 제품화 이후 대

량생산을 위한 소요기술, 기술속성에 대한 이해 필요)

Buratti et

al(2001)

기술경영 능력 부족, 인적자원 및 경험·지식 부족, 자금 부

족

박재수, 박정

용(2013)

여유자금부족, 투자시간부족, 시장정보 부족, 시장지향적인

마케팅 기획 필요

공공연구기관 시각에서의 기술사업화 과정 및 주요 활동은 민간기업과 달리, R&D로부터 창출

된 IP의 관리 및 활용 활동, 개발된 기술의 기업 이전 활동, 이전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 활동, 기

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동, 그리고 기술창업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의 경우, 최근 들어 R&D투자효율성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 역할 수행이라는 정부와 기업의 요구

증가에 따라 기술사업화 과정의 중심이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의 증대와 이전된 기술의 상

용화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사업화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주체가 동일한 민간 기업의 경우, 사업화 성공이란 착상단계에서의 아이

디어가 기술개발로 연결되고 개발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되어 시장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Jolly, 1997). 그러나 기술개발에 역할이 집중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개발된 기

술이 수요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며, 2

차적으로 이전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경상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2차적인 사업화(상용화)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 사업화 성공 및 애로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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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공, 실패 및 애로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

는 주제이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및 애로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기술공급자의 시각, 기술수요자의 시각, 통합적인 시각에서 성공 및 애로요인을 제시하고 있

다. 먼저, Lester(1998)는 사업화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헌신(Senior management

commitment), 조직구조 및 절차(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sses), 신제품 개념의 매력성

(Attractive new product concepts), 적절한 벤처팀의 구성(Venture teams with appropriate

staffing and resources),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able to

focus on reducing uncertainties) 등을 사업화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영덕(2004)은

사업화 성공요인을 기술사용자, 기술개발자, 기술, 환경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경영자의 지원의

지, 사업화 자금조달 능력, 기술상용화 경험, 기존기술(사업)과의 연계, 신기술 및 제품보호, 신제

품 초기시장 보호 여부가 중요함을 밝혔다.

또한, 박순철 외(2010)는 기술평가지표와 기술사업화 성공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인력 구성, 산업부합성, 투자배수, 사업화 기간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그리고 주석정 외(2010)는 사업화 성공의 요인으로 최종소비자의 요청과 판매를 고려한

기술개발, 완성도 높은 기술의 이전, 개발 기간 중 시장동향 파악 노력, 지속적인 마케팅 자문 등

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병근 외(2011)는 R&D역량, 기술사업화 협력관계, 연구기관의 사회적 자본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황남구 외(2010)는

대학의 기술마케팅 활동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한 연구자 대상 보상제도, 대학의 특허보유 건수 등이 기술

마케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화 성공과 함께 사업화 실패 및 애로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먼저 설성수

외(2012)는 사업화 실패의 핵심요인으로 기술활용 기업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지적하면서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구성, 제품화 이후 대량생산을 위한 소요기술, 기술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화 성공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의 경영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박재수 외(2013)는 상품화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주된 애로요인을 여유자금부족, 투자시간부족,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지향적인 마케팅 기획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Buratti et al.(2001) 역시 중소

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기술경영 능력의 부족, 인적자원 및 지식·경험의 부족, 자금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IT분야 중소기

업이 외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기술도입

비용의 과다, 도입기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 도입한 기술의 실용성 저하 등을 들었다. 이전된 기술

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개발인력의 이직 및 상품화/생산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들었다(IT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2. 수요자의 기술수용 및 혁신확산에 관한 연구

수요자들의 신기술을 수용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혁신확산

이론(DIT,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과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술수용모형은 조직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정보

기술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개발되었

다.(박종구, 2012)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경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모델로서, 정보기술 분야의 혁신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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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모형이다(서현석 외, 2011).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모형은 사회 심리학의 합리적 행

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용자의 신념이 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행위 의도에 영향을 끼치며, 행위 의도는 실제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Davis(1989)는 “기술의 사용이 이용자의 작업성과를 높여준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는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새로운 기술을 받

아들이는 수요자의 태도(Attitude toward Using) 및 이용의도(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끼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태도 및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끼치고, 지각된 용이성과 함께 외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림 3)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형(TAM)연구는 외생변수의 구체화 또는 새로운 변수의 추가를 통해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ETAM)으로 발전되었는데,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은 정보 기술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의 신

기술 확산에 대한 예측 및 설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다(서현석 외, 2011).

<표 2> 혁신의 5가지 특성들에 관한 설명(박종구, 2010)

특성 내용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혁신이 이전의 것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호환성(Compatibility)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의 삶과 필요에 부합되는 정도

복잡성(Complexity) 혁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운 정도

실험가능성(Triability)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들에 의해 사전에 시험될 수 있는 정도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혁신 채택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 가능한 정도

Rogers(1962)가 제시한 혁신확산이론(IDT)은 사람들의 새로운 매체나 기술의 채택 여부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틀로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 혁신의 확산이란 어떤 혁신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되어 수용자의 수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2003) 혁신확산이론은 제품, 서비스별 혁신 확산 속도 및 채택시점의 차이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박종구, 201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혁신이 수용될 시간의 예측을 위

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혁신 확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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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는 혁신(innovation), 소통 채널(communication channels), 시간(time), 사회 시스템(social

system)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혁신(innovation)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ogers, 1962). 또한

혁신의 다섯 가지 특성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호환성(compatibility), 시험가능성

(triabil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복잡성(complexity)은 혁신의 채택률(rate of adoption)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군이며, ‘상대적 이점’과 ‘적합성’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

소임을 언급하였다(Rogers, 1962). 이상에서 고찰한 수요자의 기술수용과 혁신확산에 대한 이론은

신기술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이론적인 틀이며, 기술공급

자가 잠재적 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마케팅 전략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기술마케팅 및 기술거래에 관한 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사업화의 주 대상인 기술(포괄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는 서비스

의 특징뿐만 아니라 재화의 특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기술을 매개로 하는

기술사업화 활동은 궁극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인 마케팅 활동에는 판매할 제품에 대한 전략(Product),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한 유통채

널(Place)과 가격결정(Price) 활동, 그리고 인적판매 등의 판매촉진활동(Promotion)이 포함된다. 기

술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인 기술마케팅 활동도 이와 유사하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면서,

공급자의 판매기술 구성, 기술가격의 결정, 기술가치의 평가, 기술구매를 위한 수요기업의 활동,

기술마케팅 채널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성태경, 2013).

기술을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을 가진 거래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궁극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공

여부는 기술 수요자가 해당 기술을 선택하여 구매(기술이전)하고 이를 기존의 제품 서비스 생산공

정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정

에 마케팅 연구분야에서 축적된 소비자의 구매의도, 수용의도 및 사용의도, 그리고 수요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재미 외(2006)는 신제품

의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품 혁신성 지각정도를 제시하였으며, 혁신성 지각정도에

는 기존 제품 대비 상대적 이점, 절대적 기술우수성, 요구되는 사용행태의 변화 등이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토대로 주장하였다. 이민우(2003)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자의 고객지향성(고객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의 정도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

기 위한 정도)이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이 장기적인 관계구축 및 신뢰를 통해

재구매의도 등으로 연결됨을 실증하였다.

또한 홍성태 외(2007)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개인화와 고객참여로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배강미 외(2010)는 인터넷을

통한 의류제품 구매 환경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성이 관계의 질과 관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성이 신뢰, 만족,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하였으

며, 기업이 상호작용을 통한 장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고객의 재구매 의도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서현석 외(2011)는 기술확산모형에서 사용되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의 선행변수로 혁

신제품의 특성, 환경특성, 개인특성을 상정하고, 이들과 디지털컨버전스 제품의 수용의도간의 관계

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제품의 특성 중 상대적 이점이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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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시각에서 제품이 가진 상대적인 이점은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혁신제품이 가진 평판과 매스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영향

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품의 수용의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필수 외(2008)

는 기업의 RFID 도입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신규 구매자와 재구매자로 구분하고, 각각

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 기술명세의 정확성, 가격의 적절성 등이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의도

형성 및 거래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술거래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

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 상호작용을 통한 장기적인 관계의 구축, 적절한 가격의 설정, 수요자가

지각하는 위험요소의 제거, 반복적인 매체에의 노출 등을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 전략 분석

1. 기술거래 촉진 영향 요인

공공연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는 기술소유권의 양도, 기술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기

술이전 목적의 공동연구,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창업,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등으

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기술거래 또는

기술이전 활동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성공

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 및 전략을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인들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고찰

한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기술수용에 미치는 요인, 수요자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 등을 종합하여,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기술거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요

인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정보의 유용성

기존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자의 정확한 기술명세의 제공, 기술우수성에 대한 정

보의 제공,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의 활용은 기술수요자의 기술거래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수요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은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의 애로요인이다. 또한 유

용한 정보의 제공은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의 수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성

연구기관과 기술수요자인 기업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성은 신뢰와 기술거래에 대한 몰입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며, 만족을 통한 장기적인 관계의 형성은 거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3) 수요자가 참여하는 R&D기획

기존의 연구에서 ‘최종소비자의 요청과 판매를 고려한 기술개발’은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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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지적하고 있으며, R&D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인 기업의 요구사항이 연구개발 기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기관의 고객지향성

기술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자 시각에서 본 고객지향성(고객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

의 정도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도)은 기술이전제도절차 및 제도를 기술이전 기업

의 시각에서 고려하는 것이며, 기술이전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전된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지원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5) 수요자의 기술활용 능력 지원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기업의 조직적 역량과 함께 기술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과 기술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은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분석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

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

술사업화 촉진 전략으로 ETRI의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대표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추진 현황

(그림 4) ETRI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

ETRI는 1976년 설립 이래 전전자교환기(TDX), 초고집적 반도체(DRAM),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CDMA), 휴대인터넷 WiBro, 지상파 DMB,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최초 기술들을 탄생시키면서 글로벌 IT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

다. ETRI는 2004년도에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산업체에 이전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평가,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IT기술이전본부(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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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 Evaluation Center : ITEC’를 신설하였다. ITEC은 2008년 기술사업화본부, 2009년 사

업화본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10년에는 원장 직할 부서로 확대·개편돼 R&D기획부터 사업화

까지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창업

활성화, 연구소기업 발굴, 그리고 출자기업 지원 등 대외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에 따라 ETRI는 IP창출 관리 활용,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표준특허 309건 확보, 누적 국내특허보유건수 8,700여건, 해외특허보

유건수 4,500여건으로 공공연구기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는 기술이전 368건

을 통해 364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였다(ETRI 내부자료, 2012).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ETRI사업화본부는 ETRI가 개발한 기술과 R&D과정에서 획득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되고, 이전된 지식재산이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통해 상용화됨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TRI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술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ETRI기술을 이전해간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ETRI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사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이

전 기업에게 ETRI연구진을 직접 파견하여 상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현장 지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술인재 지원 사업,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운영, 연구원 공통인프라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예고제 등을 들 수 있다.

ETRI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ETRI의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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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예고제

ETRI기술예고제란 ETRI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개요, 예상 결과물, 우수성, 시장성 및 기대효과

를 분석하여 사전에 수요처인 기업에게 예고하는 제도로서, 출연연구소 최초로 2008년부터 ETRI

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이다. ETRI기술예고제는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개요를 단순히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업화 주체인 기업이 ETRI가 개발

중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완료 이전에 사업화 계

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견인하고 또한 공공 재원이 투

입된 기술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수요예보제

수요예보제는 연구개발 기획과정에 기업의 개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IT분

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요구 기술 및 사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

구개발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3) 추가기술개발사업

기업이 ETRI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ETRI의 연구 개발자가 직접 필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ETRI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이 겪게 되는 기술이전 과정

이나 후의 기술적 문제와 사업화 관련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ETRI사

업화본부는 기술이전 기업이 기술이전 후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 A/S전담 코

디네이터” 제도와 기술분야별 전문 상담 컨설팅 서비스와 기술이전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ETRI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상용화현장지원연구

상용화 현장지원 연구는 ETRI 기술을 이전해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ETRI 연구인력

을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상용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ETRI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궁

극적으로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6) 기술이전 A/S 및 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A/S는 ETRI기술을 이전해간 중소기업이 기술활용 중에 직면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애로기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기술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7) 공통서비스인프라활용지원

공통서비스인프라 지원 사업은 ETRI가 보유한 장비, 시험시설 중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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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8) 기술인재 지원사업

기술인재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ETRI가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3. 기술거래 촉진 요인과 ETRI의 사업화 촉진 전략과의 비교

앞에서 도출한 기술거래 촉진 요인 5가지를 사용하여 현재 ETRI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술거래 촉진 요인과 ETRI의 사업화 프로그램 비교

촉진 요인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취약점 개선방향

정보의 유용성 기술예고제

기술정보의 풍부성

개인화된 정보제공

정보의 접근성 제약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제공 정보의 접근 채널

확대,

정보의 풍부성 확보

상호작용성

기술설명회

기술도우미센터운영

상용화현장연구

상호작용의 빈도

상호작용의 충실도

상호작용과 신뢰와의

연결성

상시 상호작용

채널확대,

양방향적 상호작용

기능 강화를 통해

만족도 제고

수요자 참여도 수요예보제

수요자의 범위

수요반영 기간의 제약

R&D기획에의 반영

조사결과의 신뢰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사설계,

기업대상 상시

기술수요조사 채널

운영

고객지향성

기술이전 A/S

애로기술지원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 제도 개선

수동적인 A/S

기술지도 대상의 범위

애로기술 지원의 효과

적극적인 사후 지원을

통한 고객 지향성 확보,

기술지도 대상 기업 및

기술 범위 확대,

수요자 시각에서의

기술이전 제도 개선

수요자 지원성

추가기술개발

기술인재지원

공통서비스인프라 지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기술완성도 수준 미흡

추가기술개발 사업의

규모

수요자 지원사업의

규모 및 기간

완성도 제고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투자

확대,

지원 대상 수요자의

범위 확대,

실질적인 기술수요자의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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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거래활동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기술수용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술공급자 관점에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동들과 비교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이전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전략에 대

한 이론적인 고찰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에 관한 마케팅 이론, 기술혁신확산, 그리고 기술사업

화과정 및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 성립 및

수요자의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수요자 수용에

관한 이론적 틀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공급자인 정부출연연구소의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

을 위한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촉진전략에 대한 발전 방향과 해결해

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R&D결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사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을 선정하고, ETRI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기술예고제, 수요예보

제, 사업화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A/S, 현장연구지원 등)과 각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소개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기술이전 촉진 프로그램 및 제도의 실행 과정에 대

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결과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촉

진 프로그램간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탐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요인 도출 과정과

사례 적용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방법론을 보다 정교화

하여 적용할 경우, 기술사업화 추진 주체들이 사업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R&D성과의 시장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도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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